
한국수출경쟁력중국보다약화
LG경제연구원 , 원화환율 절상으로 … 고부가제품 생산해야

원/달러환율이하락하면서우리나라의수출경쟁력이중국보다약화되고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7월9일 100엔당 원화 평균환율은 1002.86원으로 2002년 초의 995.64원에 비해

0.72% 상승한반면, 중국 1위앤당원화환율은 143.9원으로 2002년초 158.5원보다 10.1% 하락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물가는 연초대비 2.1% 오른 반면 중국 물가는 0.8% 하락하면서 실질적인 환율을 기준

으로한원화가치는위앤화에대해 13.4% 절상됐다. 우리나라에대한중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연초보다 13%

대이상강화됐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 세계경기침체기였던 2001년 7.0%의수출증가율로무서운성장세를나타냈던중국은우리나라와여러

수출품목에서상호경합하고있기때문에원화절상이국산제품수출에타격을줄가능성이콘것으로분석되고

있다.

1998년 0.77에 불과했던 한국과 중국간의 수출품목 경합도는 1999년 0.83, 2000년 0.87, 2001년 0.87, 2002년

1-5월 0.89 등으로증가세를나타내고있다.

LG경제연구원은 현재 중국의 공업화 속도를 감안할 때 양국간의 수출경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

다.

원화 절상추세가 당분간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중국보다 약화되는 것이 불가피해 국내기업들

이중국보다한단계앞선고부가가치제품을내놓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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